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2004년 10월 5일 제241호
빙산의 일각 현장을 주목하라
결실과 함께 점검을
10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자 점검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반성 없는 성숙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 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 네트워크”의 회원들께서도 이번 가을을 더 나은 삶과 사역을 준비하는 계절로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이런 반성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더 많은 내용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미래는 색깔 있는 리더가 주도한다.’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된 [컬러 리더십(신완선, 더난출판)]을 일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홀대의 이유 

한국의 D그룹 이사급 경영진들이 일본의 전자회사에 벤치마킹 방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회사의 간부들이 친절하게 벤치마킹 질문에 응대하여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선 직원들이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항의를 했더니,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 누가 답변을 해도 같은 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한가한 직원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이스버그 현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상적인 문제점만을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어진 문제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그 문제를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이스버그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얼음 덩어리만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만 수면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징후를 보면 보다 더 큰 문제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피상적인 문제에 자신의 리더십을 소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량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손실 요인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작 중요한 핵심은 그러한 오류가 탄생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묘수 보다는 근본을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실적에만 집착하면 엉뚱한 묘책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묘수를 3번 이상 두면 바둑은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나중에 수습책으로 묘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리더십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진정한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근시안일 경우 멀지 않는 장래의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에서 눈을 돌려 거대한 빙산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안목을 갖는 리더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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